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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With the recent blurring of the boundari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realms, anonymity,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he online environment, emerges as a defining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ociety. Considering that anonymity plays an essential role in communication in the current era, studying the intersection of fashion and anonymity, a nonverbal expression medium, holds significant relevance.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s how anonymity is expressed in fashion design by identifying key design characteristics and linking them with varying levels of anonymity. This study draws upon previous studies and extant literature to understand how anonymity influences fashion design, classifying anonymity in fashion into three categories-anonymous, partially anonymous, and display nothing-based on the degree of anonymity. The First category expresses anonymity through the concealment of real names, exemplified by stealth luxury, where designers and brands eschew overt identification such as names or logos. Second, partially anonymous through the concealment of the body, often by covering the face or part of the body, a prevalent means of anonymously expressing an individual’s identity. Third, display nothing through the concealment of individual refers to situations where individuals in a group are indistinguishable, emphasizing group identity over individual identity, as seen with uniform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explores the timely and essential interplay between anonymity and fashion design. It examines whether fashion, as a means of communication can influence the dynamics of anonymity in non-face-to-fac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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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현대인은 크고 작은 테러와 전쟁, 질병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 COVID-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은 비대면 활동을 증가시키고 온라인 공간의 발전 속도를 가속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사용되어 익명성의 특징이 나타난다(K. Lee, 2018). 표정이나 비언어적 표현 등 대면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져 익명성은 현대사회의 특성 중 하나로 확장되고 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관련 초기 연구에서는 익명성의 영향을 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부재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얕은 관계를 맺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Walther(1996)가 이에 대항하며 하이퍼 퍼스널 이론을 발표하며 단서의 부족이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Lee, Kim, Kim, & Yoon, 2012).

      패션은 상대의 지위나 신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 중 하나이다(Ko, 2022). 서로 대면이 불가능한 온라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표현 중 하나인 패션의 부재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사용하여 멀티 페르소나를 표출하는 패션이 나타나고있다(Kim, 2021). 최근 COVID-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익명성을 갖는 아이템인 마스크의 착용이 대중화되어 마스크에 디자인성을 부여하는 패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익명성과 커뮤니케이션, 패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익명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익명성을 연구한 Ko(2022)의 연구 외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특징인 익명성을 패션디자인으로 표현한 사례를 확인 및 분석하고 패션이 긍정 및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의 정의 및 특성을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3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커뮤니케이션 선행연구에서 4개의 단계로 분류되는 익명성의 보장 정도를 연관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패션디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의 자료는 일차적으로 ‘anonymity’, ‘anonymous’, ‘익명’, ‘익명성’을 키워드로 하여 구글, 네이버, 보그, 뉴스 기사를 통해 10개 브랜드의 컬렉션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보그 아카이브의 리뷰 및 인터뷰를 참조하여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을 8개의 브랜드로 특정하였다. 8개의 브랜드는 더 로우, 보테가 베네타, 메종 마르지엘라, 마린 세레, 발렌시아가, 자크뮈스, 라프 시몬스, 베트멍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이미지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컬렉션의 범위는 2020년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2020년 S/S 컬렉션부터 2024년 S/S 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이미지 수집기간 중 2024년 S/S 컬렉션이 나오지 않은 자크뮈스와 2023년 S/S 시즌까지 컬렉션을 진행한 라프 시몬스의 경우, 각각 2023년 F/W 시즌과 2023 S/S 시즌까지로 컬렉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의 영향을 부분익명(Anonymous), 부분실명(Partially anonymous), 완전익명(Display nothing)으로 구분되는 익명성 보장 정도를 활용하여 수집한 컬렉션 자료에서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익명성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및 특성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 또는 세상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해석하는 과정이다(Oh, 2013).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와 상통한다. 최근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을 넘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 상호작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Yoon & Kim, 2014).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라고 칭한다.

          로만 야콥슨(Roman Jacobson)은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근본 요소를 발신자(Addresser), 수신자(Addressee), 메시지(Message), 맥락(Context), 코드(Code), 접촉(Contact)의 여섯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으며, 각 요소의 기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고 하였다(Park & You, 2020). 발신자와 수신자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며, 메시지, 맥락, 코드는 그사이의 경로 차원이다. 발신자는 해석에 따라 송신자라고도 표기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신자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된다. 메시지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대화 내용으로, 메시지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맥락은 메시지가 전달될 때 필요한 지칭 대상이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지칭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코드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인 메시지를 해독할 때 사용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원리의 체제이다. 접촉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이자 발신자와 수신자의 물리적인 의사소통 수단과 심리적인 연계를 의미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게 한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중 최근 온라인 공간의 발달로 증가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주로 텍스트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성과 비동시성의 특징을 가진다(K. Lee, 2018). 익명성은 사회적 지위나 성별 등 상대방의 사회적 단서의 부족으로 발생한다(Roh, 2013). 모호한 정체성은 현실과 다른 인간관계를 야기하며, 현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Hwang, 2003).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텍스트로 표현되며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시간차를 이용해 미리 계획하거나 수정의 과정을 거쳐 메시지를 전달할 때 비동시성의 특징이 발생한다(Na & Keer, 2022).

        

        
          2) 익명성의 개념 및 특성
          익명성은 ‘숨길 익(匿)’, ‘이름 명(名)’, ‘성품 성(性)’으로 구성된 단어로 이름을 숨기거나 감추는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름의 의미가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물 및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는 점(Name, n.d.)을 고려하면 익명성은 단순하게 이름을 은닉하는 것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감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익명성은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특성(Anonymity, n.d.)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행위자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알 수 없는 정체 및 사람이 작업한 작업물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특색이 없고 평범하여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Ko, 2022). 익명성은 인터넷의 매력으로 표현될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최근 현실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줄어든 디지털 사회로의 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Kim, 2021)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COVID-19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켰다. 감염병 예방 차원의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진 마스크의 착용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정보를 제약하여 익명성을 현실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였다(Ko, 2022).

          Leimeister, Ebner, & Kcrmar(2005)의 연구에서는 익명성 보장 실행 사례를 바탕으로 익명성을 완전익명(Display nothing), 부분익명(Anonymous), 부분실명(Partially anonymous), 완전실명(Show everything)의 네 가지 분류로 구분하였다. 완전익명은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개인정보 단서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부분익명은 완전익명에 비해 특정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특정인 유추가 가능한 단계로 완전한 신변은 알 수 없다. 부분실명은 부분익명처럼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친구 관계 등 승인의 과정이 있으면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완전한 정체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완전실명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완전실명은 모든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 Lee, Lee, & Kim(2015)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이 가상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위 연구를 참고하여 완전익명, 부분익명, 부분실명, 완전실명을 재정의하였다. 완전익명은 개인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임시 ID를 부여하여 발신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부분익명은 가입 시 원하는 별명이나 고정 ID를 통하여 특정인물의 유추가 가능하나 현실과 연관되는 완전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부분실명은 비교적 실제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선택한 지인에게 제공하는 상태로 정리하였다. 완전실명의 경우 신원확인이 가능한 단서가 충분히 제공되어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 중 하나인 만큼 정보 관련 분야에서 가장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자아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철학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익명성을 철학적으로 고찰한 Choi(2000)의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주체의 이름의 은닉이라고 정의하며, 정체성을 감춘 상태로 활동하여 문화와 사회성의 본질을 밝혀 오히려 정체성을 밝혀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보관련 분야에서는 다양한 소통 공간에서 나타나는 익명성과 관련한 연구가 존재한다. 온라인 토론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과 정체성을 연구한 Lee(2019)는 익명성을 특정 개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대중의 평가 및 비판에서 자유로운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한 Choi, Lee, & Kim(2009)의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정체성의 반대되는 개념이자 사회적 교류를 결정하는 사회적 단서가 제거되어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3) 익명성의 영향
          익명성은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음을 통해 현실의 사회적 지위, 성별, 인종 등의 사회적 배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hin, Kim, & Park, 2011). 이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 억압 및 규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야기한다(Suh, 2011). Pederson(1997)은 익명성의 특성이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이 회복(Recovery), 카타르시스(Catharsis), 자율권(Autonomy)의 3개의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회복은 현실 세계에서 받은 상처를 사이버 공간에서 회복하는 것이며, 카타르시스는 현실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권은 익명성을 통해 사회적 규범이나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때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본인의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활동을 거부할 수 있다(Suh, 2011). 이처럼 익명성은 사회적 제약을 지닌 사람도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의사표현과 참여 활동 증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Lee, 2019).

          하지만 익명성이 항상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어 혼란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Hwang, 2003). 익명을 통한 발언은 근원지를 찾을 수 없어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Lee, 2022). 특히 온라인 공간은 현실에 비하여 행위 주체를 구속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느슨하여 은신의 폭이 넓어지는 온라인 탈억제 효과가 발생한다(Hong & Kang, 2016). 사람들은 익명성 보장의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회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Chang, 2023).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본인의 사회적 배경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맹신하여 상대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나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역할이 존재한다(Shin et al, 2011).

          익명성이 온라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익명성의 영향은 CMC 이론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CMC 상황에서는 표정, 분위기, 목소리 등 비언어적 표현과 상대방의 옷차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CMC 초기 이론들은 단어의 일부분이 여과되었다는 부분에서 단서 여과 관점이라고 여겨지거나,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단서 탈락 관점이라고 정의되었다(Na & Keer, 2022). CMC 상황에서 발생하는 익명성의 탈개인적 성향으로 커뮤니케이션 단서가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덜 사교적이며,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고, 차갑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Lee et al, 2012). 예를 들어 Short, Williams, & Christie(1976)는 이러한 영향을 사회적 실재감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사회적 실재감은 커뮤니케이션 상대의 현저성에 관한 대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커뮤니케이션 단서가 제한되는 CMC 상황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친밀감이 형성되기 어렵다. Sproull & Kiesler(1986)가 제시한 사회적 맥락 단서 감소 이론 또한 대화자 사이의 물리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 비언어적인 행동 등의 정보 부족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초기 CMC 연구는 비대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익명성이 상대의 사회적 단서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를 야기하여 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Walther(1996)는 익명성을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론을 발표하였다. 하이퍼 퍼스널 이론은 CMC에서 나타나는 시청각 및 사회적 정보와 관련한 단서의 부재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이다(Lee et al, 2012). 해당 연구에서는 CMC 상황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비교할 때, 동일한 시간 안에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제한 없이 충분한 상호작용 시 차이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즉,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량의 차이가 없으며 비동시적인 시간 차이만 존재한다는 것이다(S. Lee, 2018). Walther, Slovacek, & Tidwell(2001)은 장기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참여자의 사진으로 외모를 접한 그룹과 접하지 않은 그룹 간사회적 매력도 및 애착을 느끼는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외모를 모르는 참여자들이 상대의 사회적 매력도 및 친밀감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Henderson & Gilding(2004)은 온라인 채팅룸 이용자들이 소통하기 전 현실보다 신중히 고려하고 본인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서로에 관한 기대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Nowak, Watt, & Walther(2005)는 상대방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도를 그룹 간 다르게 설정하여 상대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매력도, 몰입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가장 적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텍스트 사용 게시판 참여자들이 상대에 대해 신뢰도, 사회적 매력도, 몰입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패션디자인의 익명성
        
          1)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의 패션디자인
          사람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다(Won, Shin, & Koh, 2021). 자기표현은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적 문제나 깊은 고민, 재정 상태보다 의복, 취미, 음식 등의 주제로 본인을 노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생각한다(Chung, 2004).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몸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호로 전환하는 행위로, 패션을 통해 인간의 사회성과 심리적 인식의 변화를 제공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Kim, 2019). 이는 패션이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자(Chung, Chung, & Hong, 1998)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Chung(2004)은 자기표현과 의복행동 사이에 영향력과 방향,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에서 자기표현이 의복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구성되며, 비언어적 표현이 70%를 차지한다(Sato, 1992/1994). 이는 패션이 감각의 확장이자 메시지이며 비언어적 표현방법이라고 주장한 Mcluhan(1964)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패션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비언어적인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패션을 활용하여 사회적 신분과 역할 등의 정체성을 표출하거나 감추고 위장한다. 개인의 지위나 신변을 드러내는 패션과 개인의 정보를 감추는 익명성은 정체성을 감추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이러한 유사점이 존재함에도 패션디자인과 익명성을 연관한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익명성을 연구한 Ko(2022)의 연구뿐이다.

          Yoon & Kim(2014)은 로만 야콥슨이 정의한 커뮤니케이션의 6가지 근본 요소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과 패션을 연관하였다. 주도권을 가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신자는 패션 디자이너 및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로 정의하였고,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 패션쇼를 접하는 대중이나 소비자로 정의하였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독할 때 필요한 코드는 패션디자인이 노출되는 컬렉션으로 설명하였고, 패션디자인을 통해 보이는 상징과 의미는 메시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패션의 행위는 패션쇼장이나 패션 잡지 등의 매체에서 접촉하여 전달된다고 하였다. Na & Keer(2022)은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CMC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하이퍼 퍼스널 모델과 연관하였다. 발신자는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Park & You, 2020), 익명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선택적 자기표현이나 선별적 자기표현이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이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긍정적인 정보만 선택하여 제시하는 경향으로 익명성이 가미된 상황에서 가능하다(Na & Keer, 2022; Roh, 2013). 발신자의 선택적 자기표현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 미리 내용을 계획하거나 편집 및 재검토의 비동시적 특징을 활용하여 원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체성 최적화 효과를 야기한다(K. Lee, 2018). 이렇듯 Yoon & Kim(2014)과 Na & Keer(2022)의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패션디자인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익명성을 포함한 패션디자인
          익명성을 포함한 패션디자인은 선행연구 및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익명성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제작자의 이름이나 출처의 대상이 구별 및 식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패션디자인에 적용하면 브랜드명이나 디자이너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거나 시각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브랜드명을 은닉할경우 익명성이 발생하여 디자이너는 옷의 본질적인 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욕망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다(Ko, 2022). 베트멍(Vetements), 아더에러(Ader Error), 69 등의 브랜드에서는 특정 디자이너가 아닌 공동의 디자인을 강조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숨기며 익명성을 나타낸다(Hahn, 2018; Ko, 2022; M. Kim, 2016).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이너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는 패션을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Farra, 2021). 이러한 현상은 올드머니 룩, 로고리스 명품, 스텔스 럭셔리의 다양한 단어로 정의되고 있다(Choi, 2023a). 올드머니 룩은 신흥 부자를 의미하는 뉴머니(New money)의 반대로 큰 로고나 화려함 없이 은은하게 드러내는 패션을 의미한다. 스텔스(Stealth)라는 단어는 항공기나 유도탄 등을 제작할 때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에서 유래된 단어로 몰래 잠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Stealth, n.d.). 스텔스 럭셔리는 로고가 없이 차분한 패션을 의미하며,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의 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욕망에서 사용한다(Jang, 2023). 이들은 주로 차분한 무채색과 실크, 캐시미어 등의 고급 소재를 사용하며 로고가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로고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Lee, 2023), 유행을 타지 않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Oh, 2023). 패션에서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익명성은 옷의 본질을 강조하거나, 디자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거나, 경제적인 배경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보호본능에 의해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이름을 숨기며 나타나고 있다.

          신체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은닉하여 익명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얼굴은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어 타인과 구별 짓기의 기준이 되는 신체 부위로(Ko, 2022), 얼굴을 가리면 개인의 정체가 감춰져 익명성이 발생한다. 가면을 착용하면 다른 정체성 및 자아를 표현할 수 있어 착용자는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며 보는 사람에게는 이질감으로 인한 긴장감이나 호기심을 유발한다(Chang, 2016). 이처럼 신체를 은닉할 경우 익명성이 발생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책임을 약화하여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단점도 존재한다(Hwang, 2003). 신체의 일부분을 가릴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은 마스크, 가면, 바라클라바, 헬멧, 복면, 아이웨어, 머리 장식, 모자, 히잡, 후드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 COVID-19에 의해 마스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Lee & Yim(2021)은 마스크가 외부의 시선 및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며, 익명성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표현하였고, Lee & Kim(2022)은 현대인이 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며, 마스크가COVID-19의 종결로 인한 일상 극복의 긍정적 메시지나 현대인의 고립감 및 단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14)은 짙은 색의 렌즈를 가진 아이웨어가 변장의 의미를 가져 현대인의 익명적 가장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군인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바라클라바는 범죄자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여 두려움을 주는 아이템 중 하나였으나(Mcdowell, 2013), 최근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Wheeler, 2023). 후드는 모자의 종류 중 하나로 착용자의 신분을 모호하게 하여 익명성을 발생시키며, 2000년대 영국에서는 후드를 착용한 ‘후디’라는 청소년 하위집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Choi & Kim, 2012). 히잡은 무슬림 여성의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기 위한 의복으로(Kim, 2018),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자바(Hejaba)’에서 파생되었다(Yoo, 2013). 니캅, 부르카, 카미르, 차도르 또한 히잡처럼 무슬림 여성의 신체를 가리기 위한 아이템으로, 단체로 착용할 경우 개인의 정체성을 약화하여 익명성을 야기한다.

          몸은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를 이루는 전체 또는 상태, 물건의 기본을 이루는 동체(胴體)로 정의된다. 실루엣을 모호하게 하는 오버사이즈 룩(Kim, 2019)은 신체의 일부를 가리거나 왜곡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은닉한다. 젠더 뉴트럴 패션 또한 개인의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을 가진 패션으로 볼 수 있다. Kim & Lee(2016)는 젠더리스 룩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를 과장으로 설명하였으며,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통해 신체 구조를 은폐하여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고 하였다. Lee & Kwak(2020)의 연구에서는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젠더리스 패션의 특징 중 하나로 정의하였고, 복면과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면 제3의 성을 표현하여 사회가 규정한 성별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의 일부인 얼굴을 가리는 패션아이템을 착용하거나, 과장된 실루엣으로 신체를 가리는 것, 성 정체성을 가리는 패션은 모두 신체를 은닉하여 익명성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집단 속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익명성이 발생한다(Lee et al, 2015). 단체가 동일한 복장을 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며(Ko, 2022), 특정 신분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에도 신분 외 개인의 정체성을 약화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 ‘더 캡틴’에서는 탈영병 헤롤드를 중심으로 군복 착용을 통한 익명성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T. Kim, 2023). 헤롤드는 탈영병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버려진 대위 제복을 찾아 탈영병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제복이 가지는 단체의 정체성으로 덮어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군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다. 이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과 연관할 수 있다.

          특정한 복장은 사회 속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물의 기능을 할 수 있다(Kim & Kang, 2012).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사회적 위장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집단에 안전하게 소속될 수 있다(Mcdowell, 2013).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유니폼을 통한 익명성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이다. 녹색 운동복의 참가자와 붉은색 점프수트의 진행요원의 색상 대비는 두 집단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진행요원 유니폼의 통일된 붉은 색상과 체형을 가리는 디자인은 성별 및 개인의 정체성을 유추할 수 없게 돕는다(Bagwell, 2021). 진행요원들은 유니폼과 가면을 착용하며 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얼굴을 은폐하는 이중의 익명 장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잔혹한 행동을 한다(Lee, 2021). 이를 통해 동일한 의복, 특정 지위 및 신분을 상징하는 유니폼의 착용은 개인의 정체성을 약화하여 착용자에게 자유로운 행동 및 일탈을 유도하고, 보는 이에게 특정 신분에서 오는 위압감이나 모호한 신변에서 오는 위협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의 3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은 이름의 사전적 의미와 익명성을 이름을 감추거나 별명을 통해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 Lee(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패션디자인 관점에서 이름을 숨기는 것은 디자이너 및 브랜드 이름을 노출하지 않는 스텔스 럭셔리 패션(Farra, 2021)과 연관할 수 있다. 이는 개인별 다름은 인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만 공개하는 부분익명(Leimeister et al, 2005)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은 몸이 개인의 동체라는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거나 모호하게 하여 정체성을 약화하는 익명성으로 정의하였다. 신체를 은닉하는 방법은 얼굴을 패션아이템을 통해 직접 가리거나, 오버사이즈 룩을 통해 실루엣을 변형시키거나(Kim, 2019),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 젠더리스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Lee, 2016; Lee & Kwak, 2020). 정보 노출의 범위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사람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실명과 연관할 수 있다(Lee et al, 2015). 셋째,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은 Ko(2022)의 연구에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아 다수가 동일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개인의 구별이 어려워 익명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패션디자인에서는 단체가 동일한 복장을 하거나, 특정 신분을 상징하는 유니폼의 착용으로 발생한다(T. Kim, 2023). 집단 속에서 눈에 띄지 않을 경우 개인의 구분 자체가 어려워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완전익명과 연관할 수 있다(Leimeister et al, 2005).

        

      

    

    

  
    
      Ⅲ. 익명성을 포함한 패션디자인이 주는 영향
      본 장에서는 <Table 1>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컬렉션에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특징 및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통해 도출한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의 3가지의 분류기준을 통해 익명성을 포함한 패션디자인이 실질적으로 현대 패션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써 전달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Fashion Design including Anonymity
        
        

      

      
        
          
            	Classification
            	Previous studies
            	Definition of anonymity
            	Anonymity levels
            	Fashion design expression
          

        
        
          	Anonymous through the concealment of real name
          	Lee(2019), Leimeister et al, 2005)
          	The state of being unable to infer the exact personal identity of an individual by concealing the name as it is in the dictionary meaning
          	An anonymous form in which individual differences are recognizable but specific persons cannot be inferred
          	Conceal the designer, brand name and logo that are identity of the brand
        

        
          	Partially anonymous through the concealment of body
          	Kim(2019), Kim & Lee (2016), Lee & Kwak(2020)
          	A state in which an individual cannot be inferred by concealing the whole or part of the body, which is a means of expressing identity
          	A Partially anonymous form that allows sender to choose the extent and level of information exposure
          	Express a face or part of the body by transforming or hiding it through fashion items, oversize look, and gender neutral fashion
        

        
          	Display nothing through the concealment of individual
          	Ko(2022), T. Kim(2023)
          	A state in which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identity because it is ordinary and inconspicuous to distinguish individuals
          	A form of Display nothing in which information cannot be obtained due to the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individuals
          	Highlight the identity of the group by wearing the same clothes or specific uniforms
        

      

      

      패션 컬렉션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중 코드와 연관되어(Yoon & Kim, 2014),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이 주는 영향의 메시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컬렉션 자료는 ‘anonymity’, ‘anonymous’, ‘익명’, ‘익명성’을 주요 키워드로, 보그 런웨이 사이트를 통해 일차적으로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후 <Table 1>에서 정리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의 표현 방식을 기본으로 ‘스텔스 럭셔리’, ‘올드머니 룩’, ‘유니폼’ 등의 키워드를 추가하여 이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수집한 10개의 브랜드 컬렉션에서 디자이너의 인터뷰 및 컬렉션 리뷰, 컬렉션 분석 기사를 참조하여 익명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은 이미지들을 제외하여 8개의 브랜드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컬렉션의 범위는 COVID-19의 발생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빠른 성장이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2023년 F/W 시즌까지로 한정한 자크뮈스, 2023년 S/S 시즌으로 한정한 라프시몬스 제외 6개의 브랜드의 이미지 수집 범위를 2020년 S/S 컬렉션부터 2024 S/S 컬렉션까지로 설정하였다. 선택한 8개의 브랜드가 익명성을 포함하는 근거를 정리한 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 Brand that Represent Fashion Design including Anonymity
        
        

      

      
        
          
            	Classification
            	Description
            	Previous Studies
          

        
        
          	Anonymous through the concealment of real name
          	Definition
          	- Anonymity because the identity represented by the name cannot be identified
- Stealth luxury to hide the designer’s name or Brand logo
          	Lee(2019),
Leimeister et al(2005)
        

        
          	Brand
          	The Row
          	- Designers avoided interviews and refrained from revealing names after its foundation
- Watson(2023) and L. Kim(2023) classified The Row as a brand that represents Stealth luxury
          	Choi(2023b),
Watson(2023),
L. Kim(2023)
        

        
          	Bottega Veneta
          	- Watson(2023) classified Bottega Veneta as a brand that represents Stealth luxury
          	
            
              Watson(2023)
            
          
        

        
          	Masion Margiela
          	- Avoiding brand name exposure through empty labels
- Ko(2022) classified Masion Margiela as an example of ‘Concealment of real names’
- Vogue(2016), Park(2023), and Rabimov(2020) classified Masion Margiela as a brand that represent anonymity
          	Ko(2022),
Jang & Yang(2011),
Vogue(2016),
Park(2023),
Rabimov(2020)
        

        
          	Partially anonymous through the concealment of body
          	Definition
          	- Anonymity caused by covering part of the body or face
- Anonymity that occurs when a part of the body is exaggerated to obscure the silhouette
- Anonymity caused by difficulty in identifying gender identity
          	Kim(2019),
Kim & Lee(2016),
Lee & Kwak(2020)
        

        
          	Brand
          	Marine Serre
          	- Using masks in multiple collection
- Rabimov(2020) classified Marine Serre as a brand that shows anonymity by concealing body
          	Ma(2020),
Rabimov(2020)
        

        
          	Balenciaga
          	- Expressed anonymity with a ‘Gimp’ style that covers the body by wearing a mask and bodysuit
          	
            
              Hwang(2022)
            
          
        

        
          	Jacquemus
          	- Vogue(2016), Park(2023) classified Jacquemus as a brand that covers parts of the body and represents anonymity
          	Vogue(2016),
Park(2023)
        

        
          	Display nothing through the concealment of individual
          	Definition
          	- Anonymity caused by the emphasis on the identity of the organization and the weakening of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 Appears as wearing the same clothing group or uniform
          	Ko(2022),
T. Kim(2023)
        

        
          	Brand
          	Raf Simons
          	- Ko(2022) classified Raf simons as an example of brand representing ‘Hiding in a group’
- Rabimov(2020) classified Raf simons as a brand that represent anonymity
          	Ko(2022),
Rabimov(2020)
        

        
          	Vetements
          	- Rabimov(2020) classified Vetements as a brand that represent anonymity
- Fashionbiz(2015) describes Vetements as a brand of mysticism that represent anonymity
          	Rabimov(2020),
Fashion biz(2015)
        

      

      

      
        1.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
        더 로우(The Row)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스텔스 럭셔리의 대표 브랜드로(L. Kim, 2023; Watson, 2023), 로고를 노출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로고를 활용한다. 더 로우의 창립자인 애슐리 올슨과 메리 올슨은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를 위해 창립 후 3년간 인터뷰를 지양하며(Choi, 2023b) 디자이너의 이름 노출을 자제하였다. 2023년 S/S 컬렉션은 의상과 가방에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내비치지 않아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버사이즈 룩을 통해 신체의 실루엣을 모호하게 하여 익명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Fig. 1>. 또한 해당 컬렉션 이미지들은 모델들의 뒷모습과 옆모습, 사진의 흔들림, 모델 외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 착장의 일부를 가려 상상의 여지를 자극하였다. 더 로우는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로고나 이름을 시각적으로 감추어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인 신비로움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미지를 고급화하였다.

        
          
          

          <Fig. 1> 
				
          

          
            The Row 2023 S/S RTW
            (Vogue Runway, n.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구조적인 디자인, 정제된 실루엣으로 스텔스 럭셔리를 표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다. 보테가 베네타는 브랜드의 로고나 이름을 직접 시각화하지 않고 가죽을 엮는 특유의 인트레치아토 기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드를 유추할 수 있게 하여 익명성을 표현한다<Fig. 2>. 이러한 디자인은 브랜드의 이름을 감추어 사전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정체의 파악이 어렵다. 이는 일부의 정보를 통해 정체를 유추해야 하는 부분익명과 연관할 수 있다. 보테가 베네타는 2023년 F/W 컬렉션에서 이탈리아의 퍼레이드를 주제로 컬렉션을 전개하였다. 당시 브랜드나 디자이너를 상징하는 로고 및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브랜드를 추측할 수 있는 소재와 가죽을 엮는 디테일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순간을 몽환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모호한 정체성으로 이상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신비로움을 느끼게하는 익명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Fig. 2> 
				
          

          
            Bottega Veneta 2023 F/W RTW
            (Vogue Runway, n.d.-b)

          
          

          

        

        메종 마르지엘라(Masion Margiela)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숫자로 된 라벨을 사용하여 브랜드명을 의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름을 은닉한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1997년부터 브랜드명 대신 번호를 표시한 라벨을 사용하여 디자이너의 이름을 통한 숭배나 예찬을 지울 뿐만 아니라(S. Kim, 2016), 디자이너와 착용자에게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하였다(Mok & Cho, 2015). 메종 마르지엘라는 2021년 S/S 컬렉션에서 빈 라벨과 숫자 라벨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를 모호하게 하여 어둡고 스릴러 느낌의 신비로운 분위기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Fig. 3>. 이는 로고 대신 빈 라벨의 부착을 통해 이름을 은닉하여 신비로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영향과 위협감을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전개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Masion Margiela 2021 S/S RTW
            (Vogue Runway, n.d.-c)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은 디자이너의 이름이나 브랜드명 및 로고를 노출하지 않거나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하여 발생한다. 디자이너는 본인의 이름을 감추고 포괄적인 통칭의 가명을 사용하거나, 로고의 미사용을 통해 익명성을 표현하였다. 보테가 베네타와 메종 마르지엘라의 경우 로고 대신 특유의 표현기법이나 번호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익명성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이러한 표현방법을 통해 브랜드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익명성의 부분익명과 비슷한 형상을 보인다.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을 통해 메시지의 발신자인 디자이너는 정체성을 보호받아 다양한 표현을 전개할 수 있었고, 수신자인 컬렉션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디자이너의 이름에 의해 한정되지않고 다양한 생각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
        마린 세레(Marine serre)는 2019년 F/W 컬렉션부터 꾸준히 마스크나 복면 등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패션에서 표현하는 브랜드이다. 2020 S/S 컬렉션에서는 검은 물결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마리 누아르(Marée Noire)’라는 단어를 주제로 마스크, 아이웨어, 복면의 패션아이템을 활용하며 얼굴을 가리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강조하여 기이한 느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의 종말을 표현하였다<Fig. 4>. 이는 신체의 일부분을 은닉하여 세계의 종말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익명성의 부정적 영향을 활용한 것으로, 마린 세레는 환경오염에 관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익명성을 포함한 패션디자인을 사용하였다.

        
          
          

          <Fig. 4> 
				
          

          
            Marine Serre 2020 S/S RTW
            (Vogue Runway, n.d.-d)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2022년 F/W 컬렉션에서 아이웨어 착용, 머플러로 온몸을 감싸 인체를 변형시킨 실루엣, 소매 기장을 강조하여 신체를 모호하게 한 디자인을 선보였다<Fig. 5>. 패션 아이템과 실루엣의 과장을 통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과 눈보라에 맞서 워킹하는 모델들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조성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는 해당 컬렉션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패션은 그 현실의 반영이다. 이번 쇼가 공포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계획된 일이다.”라고 인터뷰하며(Vogue, 2023), 익명성을 포함한 패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2023년 S/S 리조트 컬렉션에서는 모든 모델이 라텍스 복면을 착용하여 얼굴을 감추었고, 2022년 F/W 꾸튀르 컬렉션에서는 네오프렌 소재의 복면을 절반 이상의 착장에 착용하였다. 발렌시아가는 얼굴을 가리는 패션 아이템과 변형한 실루엣의 의상으로 신변을 유추하기 어렵게 하여 익명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디자인에 활용하여 현시대의 암울한 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Fig. 5> 
				
          

          
            Balenciaga 2022 F/W RTW
            (Vogue Runway, n.d.-e)

          
          

          

        

        자크뮈스(Jacquemus)는 신체를 은닉하여 익명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라피아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된 2023년 S/S 컬렉션에서는 커다란 모자를 통해 신체의 일부를 가리거나 짧은 기장의 팬츠와 빅 카라 셔츠를 남성이 착용하여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Fig. 6>. 베르사유 궁전과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에게서 영감을 받은 2023년 F/W 컬렉션은 과한 볼륨으로 몸 전체를 덮어 상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베일을 이용하여 얼굴을 덮어버리는 디자인을 통해 몽환적인 주제를 강조하였다. 이는 익명성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분명하지 않은 정보를 부풀리고 이상화하여 받아들이는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연관할 수 있다. 자크뮈스는 과장된 크기의 모자, 과한 볼륨, 젠더 뉴트럴 패션을 통해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몽환적이고 매혹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컬렉션에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Fig. 6> 
				
          

          
            Jacquemus 2023 S/S RTW
            (Vogue Runway, n.d.-f)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은 신체 일부를 가림으로써 발생한다. 특히 개인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얼굴을 아이웨어, 마스크, 복면 등의 패션아이템을 활용하여 익명성을 표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의 발신자인 디자이너는 의도에 따라 패션아이템이나 오버사이즈 룩을 통해 신체의 일부분을 은닉하거나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는 정보의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별한 지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실명과 유사하다.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은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정보의 제공 정도를 조절하여 민감한 사회적 문제도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 수신자인 컬렉션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선택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이상적으로 해석하거나 본인의 주관을 곁들여 상상하며 패션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

      

      
        3.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
        라프 시몬스(Raf Simons)는 1998년 F/W 컬렉션과 1999년 S/S 남성복 컬렉션에서 다수의 모델에게 비슷한 의상을 착용하여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을 표현한 이력이 있는 브랜드이다. 비슷한 착장의 모델들을 줄지어 걷게 할 경우, 전체의 정체성이 먼저 인식되어 마치 특정 집단처럼 인식된다. 집단의 정체성이 강화되면 개인의 정체성이 모호해져 익명성이 발생한다. 라프 시몬스는 통일된 옷차림으로 교복을 입은 듯한 유소년의 느낌과 집단으로 워킹하는 단체행동을 통해 반항의 유스컬쳐 이미지를 표현한다. 2022년 S/S 컬렉션에도 라프시몬스는 다수의 착장을 동일하게 하여 익명성을 드러내었다. 젠더리스 아이템을 중심으로 선보인 해당 컬렉션에서는 오버사이즈 셔츠와 미디기장의 하의를 매치한 모델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흰 셔츠와 검은색 하의를 활용한 모델이 연이어 워킹하며 유니폼을 착용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Fig. 7-8>. 또한 체형을 가리는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남성 모델의 스커트 착용은 젠더리스라는 컬렉션의 주제를 강조하고 신체를 은닉하여 정체성의 이중적 익명장치로 사용되었다. 성정체성을 유추하기 어려운 유니폼을 다수가 착용함으로써 성별 규범에 관한 반항적인 메시지를 강화하였다. 이는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으로 익명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활용하여 디자이너가 의도하고자 하는 반항의 이미지를 표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Fig. 7> 
				
          

          
            Raf Simons 2022 S/S RTW
            (Vogue Runway, n.d.-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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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f Simons 2022 S/S RTW
            (Vogue Runway, n.d.-g, h)

          
          

          

        

        베트멍(Vetements)은 프랑스어로 옷을 지칭하는 단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 디자이너 공동체가 작품을 디자인하며 옷보다 디자이너의 이름이 주목되는 현상을 지양하는 브랜드이다(Fury, 2015). 베트멍은 2020년 S/S 컬렉션에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직원과 경비원의 유니폼을 등장시켰다. 의상을 착용한 모델들은 패션쇼 통로에서 나타나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등 일탈 행동을 보이며, 패션쇼 관람자와 모델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특정 집단을 형상화하는 유니폼은 개인의 정체성을 감추어 구별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2024년 S/S 꾸튀르 컬렉션에서는 모델에게 전신수트와 복면을 착용시켜 하나의 바디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선보였다<Fig. 9>.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구람 바잘리아(Guram Gvasalia)는 쇼 노트에서 “컬렉션의 핵심은 사실상 안티 AI이며, AI가 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가 있지만 컬렉션의 완성은 인간의 손으로만 할 수 있는 품질과 장인정신, 열정이 수반된다”라고 전했다(Jung, 2023). 해당 컬렉션은 아날로그 바디라는 특정 물체를 상기시키는 디자인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나타내어 익명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AI의 반대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또한 바디수트를 착용하여 신체를 모두 가림으로써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을 함께 사용하여 익명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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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ements 2024 S/S RTW
            (Vogue Runway, n.d.-i)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은 단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약화하여 익명성을 나타낸다. 컬렉션에서는 다수의 모델이 같은 의상을 착용하거나, 특정 사물 및 단체를 떠올리게 하는 유니폼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감추어 익명성을 표현하였다. 개인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브랜드명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은닉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식별 자체가 어려워 정보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익명과 연관할 수 있다.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의 사용으로 패션이라는 메시지의 발신자인 디자이너는 과감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수신자인 컬렉션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발생하는 혼란으로 반항의 이미지나 현시대의 비판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수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익명성을 포함한 패션디자인이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은 브랜드명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를 노출하지 않거나 빈 라벨, 이름과 연관 없는 숫자를 활용한 라벨로 컬렉션에서 표현되었다. 또한 브랜드를 유추할 수 있는 특별한 소재 및 조직감을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을 통해 디자이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신비로움, 위협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복면, 아이웨어, 머플러 등의 패션아이템의 착용, 일부를 과장하여 체형을 은폐한 실루엣, 젠더뉴트럴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디자이너는 얼굴과 신체를 은닉하여 시의적인 비판을 표현하거나, 모호한 실루엣과 성 정체성으로 신비로움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은 단체가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거나, 특정 직업 및 사물을 연상시키는 패션디자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같은 복장을 착용한 단체에서 오는 위압감이나 유니폼을 통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이너는 시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더욱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Table 3> 
				
          

          
            Fashion Design including Anonymity in Fashion Collection
          
          

        

        
          
            
              	Classification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in fashion collection
              	Influence of fashion design including anonymity
            

          
          
            	Anonymous through the concealment of real name
            	ㆍ The absence of a logo that can express a brand or designer
ㆍ Use empty labels or labels with numbers
ㆍ Design using special textiles
            	ㆍ Deliver selected personal information to form an idealized luxurious and mysterious image
ㆍ Makes identity impossible to infer, conveying the emotions of threats and thrillers
          

          
            	Partially anonymous through the concealment of body
            	ㆍ Use fashion items such as masks, sunglasses, hats, mufflers
ㆍ A silhouette exaggerated in part or in whole
ㆍ Gender neutral fashion
            	ㆍ Cover face and obscure identity to convey the fear
ㆍ Express highlighted messages through mysterious or idealized images with exaggerated silhouettes
ㆍ Mysterious image through unknown gender identities
          

          
            	Display nothing through the concealment of individual
            	ㆍ Group models wear the same outfits
ㆍ A uniform reminiscent of a particular job or thing
            	ㆍ Fear or pressure from the same clothes of the group
ㆍ Criticizing the present by exploiting social prejudice from a particular uniform
          

        

        

      

    

    

  
    
      Ⅳ. 결론
      본 연구는 현 사회의 특징인 익명성을 패션과 연관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이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은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익명성 보장 정도 기준에 따른 분류인 부분익명, 부분실명, 완전익명의 커뮤니케이션 측면과 연관이 가능하다. 패션디자인의 익명성은 3가지로 분류되었지만 하나의 착장에서 중첩되어 도출되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이 다른 분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분류와 다르게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은 디자이너가 사회에 대한 반항과 도전, 경고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 주로 익명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을 활용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은 로고나 브랜드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숫자를 이용한 라벨이나 빈 라벨, 브랜드를 추측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감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특정 개인의 유추는 가능하나 완전한 신변을 알 수 없는 부분익명과 동일하다. 디자이너는 이름의 은닉을 통한 부분익명으로 위압감을 조성하여 주제인 스릴러 무드를 강조하거나, 이상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 익명성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오버사이즈 룩이나 모자, 복면 등 패션 아이템을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는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을 활용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은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복면, 아이웨어, 모자 등의 패션아이템을 활용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이나 실루엣을 가리기 위하여 과장하는 디자인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신체에서 나타나는 성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는 젠더 뉴트럴패션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별한 지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실명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디자이너는 신체의 일부를 감추어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거나, 위협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이에 반항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신체의 은닉을 통한 부분실명은 익명성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을 활용한 익명성을 나타내는 패션디자인은 특정 집단이나 사물을 상징하는 유니폼이나 단체로 비슷한 의상을 착용하며 표현되고 있다. 집단이 유사한 의상을 착용한 경우 개인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집단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위압적인 이미지가 발생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사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활용한 경우 개인의 정체성을 약화하여 자유로운 일탈 행동을 조장하며 위협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상쇄시킨 완전익명과 연관할 수 있다. 디자이너는 개인의 은닉을 통한 완전익명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익명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활용하여 현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항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현대인들은 익명성을 내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 다양한 위협과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보편화되어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인 패션에도 영향이 닿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익명의 상황에서도 패션이 양면적 영향의 메시지를 담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로 유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과 패션을 결합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패션과 익명성을 연관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로 확장하여 고찰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패션디자인을 연관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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